[bookmark: _GoBack][별첨 1] 세부공연일정
○ 전체일정
	일정
	21일(수)
	22일(목)
	23일(금)
	24일(토)
	25일(일)

	09:00-11:00
	
	
	
	마스터클래스I
(전공자)
	마스터클래스III
(전공자)

	
	
	
	발레 in 횡단보도
	
	

	11:00-13:00
	
	
	
	마스터클래스II
(전공자)
	마스터클래스IV
(전공자)

	
	
	
	
	
	

	13:00
-15:00
	
	
	
	
	

	15:00
-17:00
	발레체험교실I
서울발레시어터
(초등1학년-4학년)
	발레체험교실II
SEO(서)발레단
(미취학아동/
만4세 이상)
	발레체험교실III
유니버설발레단
(초등5학년-6학년)
	발레체험교실IV
이원국발레단
(성인 취미)
	발레체험교실Ⅴ
와이즈발레단
(성인취미)

	17:00
-19:00
	

	

	

	공연
자유 참가작
(성인)
	공연
자유참가작 학생 (취미)

	19:00
-20:00
	
	
	기념리셉션
	
	

	20:00
-22:00
	
	공연
자유참가작 학생(전공)
	클래식의 밤
	발레
더마스터피스
	발레갈라스폐셜


※ 상기 일정은 단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9 수원발레축제 메인공연 일정

	
	8월 23일(금)
<클래식의 밤>
	8월 24일(토)
<발레더마스터피스>
	8월 25일(일)
<발레갈라스페셜>

	내용
	WBTA발레단
<장고>
	
	KABA발레단
<돈키호테 2막> 中 DREAM

	
	SEO(서)발레단
<Pas de quatre>
	유니버설발레단
<지젤>中그랑 파드되
	베를린 슈타츠발레단
<백조의 호수>中백조 파드되

	
	베를린 슈타츠발레단
<백조의 호수> 中 백조 파드되
	베를린 슈타츠발레단
<Lightness of being>
	와이즈발레단
<INTERMEZZO>

	
	서울발레시어터
<한 여름 밤의 꿈>
	와이즈발레단
<백조의 호수> 中 백조 파드되
	이원국발레단
<돈키호테 3막> 中 
그랑 파드되

	
	이원국발레단
<카르멘>
	김옥련발레단
<침묵2/Silence2>
	김옥련발레단
<침묵1/Silence1>

	
	스위스 바젤발레단
<백설공주>
	이원국발레단
<백조의 호수> 中 흑조 파드되
	스위스 바젤발레단
<백설공주>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 속의 미녀> 中 그랑 파드되
	SEO(서)발레단
<크레이지 햄릿>
	SEO(서)발레단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와이즈발레단
<베니스카니발>
	스위스 바젤발레단
<백설공주>
	서울발레시어터
<Shadow 2-4(부재:선율)>

	
	
	서울발레시어터
<BEING(현존) 中>
	유니버설발레단
<백조의 호수> 中 
흑조 파드되



※ 상기 프로그램은 단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2] 부대행사 일정 _ 8월 23일(금) – 25일(일)
1. 움직이는 발레 조각전(발레역사) 15:00-22:00
각 시대에 대표작을 무용수들이 간단하게 동작으로 표현하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
(궁정발레 -> 낭만발레 -> 고전발레 -> 신고전발레 -> 모던발레)

2. 모두가 함께 배우는 발레체조 <발롱 Ballon> 19:30-20:00
발레에서 뛰어오르는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로 몸과 마음 모두가 가벼워지는 발레의 기본 움직임을 토대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조. 

3. 토슈즈 전시 15:00-22:00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발레리나들의 싸인 토슈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내 전시. 수원발레축제기간 종료 후에는 수원SK아트리움 로비 전시.

4. 발레요정 19:00-20:00 
공연 시작 전 발레 의상을 입은 어린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의 깜찍한 등장! 
발레요정과 인증샷 찍어보기 등 깜찍한 발레요정과 함께 즐겨 볼 수 있는 시간 제공.
 
5. 발레 의상 입기, 토슈즈 신기 체험 ‘오늘은 나도 발레리나, 발레리노!’ 16:00-20:00
발레 의상을 직접 입어 보고, 사진까지 찍어볼 수 있는 시간.
 
6. 아트마켓 16:00-22:00
발레에 관련 된 다양한 용품 및 창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켓. 








 [별첨 3] 발레STP협동조합 소개
<발레STP협동조합>은 민간발레단 6개 단체가 모여 발레계의 발전과 발레대중화를 위해 상호간 협력하고 다양한 발레공연, 교육프로그램, 행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예술단체의 연합적인 움직임은 향후 발레계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계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공립예술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국가 보조사업이 다양한 예술성을 추구하는 민간단체로도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과 발레 대중화를 통해 단체와 무용수는 물론 공연관련 직・간접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2015년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옥련발레단’을 조합원으로 맞이하여 서울 뿐 만 아니라 지방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도 함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문훈숙)
	한국최초의 민간 직업 발레단. ‘예천미지(藝天美地):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를 비전으로 1984년 5월 12일 창단 되어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 17개국 1,800여회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의 대표적인 발레단으로 세계 정상의 발레단을 향 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1-2012 월드투어를 통해 발레 한류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발레시어터
(단장 최진수)
	서울발레시어터는 1995년 창단하여 지난 23년간 ‘한국발레의 창작과 대중화’를 모토로 독창적인 예술작품을 선보이며, ‘100여 편의 창작발레 레퍼토리 보유’와 ‘한국 최초 창작발레 역수출’, 상주단체라는 형태와 단어를 만들어내는 등 문화 예술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민간발레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상과 올해의 예술상을 수 차례 수상한바 있으며, 젊음, 열정, 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김인희, 제임스 전 초 대 창단주의 뜻을 이어 한국 창작발레의 자존심을 지켜가는 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원국발레단
(단장 이원국)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키로프발레단, 루마니아발레단 등 국내외 최고의 발레단에서 20여년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발레리노 이원국 단장이 2004년에 창단한 순수예술 단체로, ‘발레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목표로 국내 최초 대 학로 소극장에서 상설발레 <사랑의 세레나데>, <이원국의 발레이야기>등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활발한 공 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와이즈발레단
(단장 김길용)

	클래식 발레부터 Art Collaboration까지 다양한 예술의 표현을 목적으로 2005년 창단된 전문예술단체.
다양한 춤과 문화가 만나는 융복합 작업은 단체 특유의 차별성을 갖는 활동으로 유쾌한 감동을 전하고 춤으로 소통하 며, 공연예술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한다. 주요 레파토리는 발레컬 <Once upon a time in 발레>, 댄스컬 <외계에서 온 발레리노>가 있다


	SEO(서)발레단
(단장 서미숙)

	2002년 창단되어 프랑스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발레단. 한국민간발레단체 최초로 2006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참가 와 2007년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초청되었으며, 꾸준한 창작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소재와 음악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김옥련발레단
(단장 김옥련)
	1995년 창단한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발레단체. 21세기 발레예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콘텐츠 개발과 레퍼토리 확보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을숙도문화회관 상주단체, 부산광역시 예술전문단체이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연예술 기획 및 창작활동,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통한 미래관객 개발 및 지역민의 행복감 함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공헌,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통한 예술의 일상화를 비전으로 창단 이후 창작발레 활성화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별첨 4] 해외 초청 발레단 소개
❍ 스위스 바젤 발레단 

바젤발레단은 유럽에서 컨템포러리 댄스를 이끄는 발레단 중의 하나로써 역동적이고 다재다능하며 다문화적인 캐릭터를 가진 세계적 수준의 앙상블 발레단이다. 고전과 현대의 어휘를 기반으로 하는 리차드 월락의 안무는 역동적이고 탄탄한 긴장감과 재미있는 기교가 접목되어 클래식 발레를 혁신적으로 창조하고 있다. 바젤 발레단은 서사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색깔을 동시에 갖춘 뛰어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리 킬리안, 나초 두아토, 오하드 나하린, 요한 잉게르, 호페쉬 섹터를 포함한 많은 컨템포러리 안무가와 창작 작업을 하였다. 또한 바젤 지역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 베를린 슈타츠발레단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소재한 주립발레단인 베를린 슈타츠발레는 2004년 베를린의 3개 극장이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한 발레단으로 현재 90여명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유럽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발레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클래식 발레에서 이리 킬리안, 윌리엄 포사이드, 나초 두아토의 모던 발레에 이르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